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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시민과 공무원도 수해 복구 힘 보태  
-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400여 명, 전북 익산시 일원서 봉사활동 펼쳐 -

- 유정복 인천시장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원 -

인천 시민과 공무원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400여 명의 인천시민과 인천시 공무원이 8

월 1일부터 3일간 전북 익산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

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피해, 하천 및 도로 파손, 주택침

수,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

바 있다. 

이에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매일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

와 급식차량 1대를 지원하고, 먹는물(350ml) 1만 병을 비롯해 장화, 

장갑 등 3,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익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. 투

입된 급식차량이 3일 동안 매일 현장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 등 

150인 분의 끼니를 책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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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한 37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인

천시 공무원 30여 명은 익산시 용안면 농가 등에서 파손된 비닐하우

스 내 폐기 농작물·자재 등을 수거하고 농가 가옥 폐자재 수거 및 

내부 정리 작업에 투입된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"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민에게 조

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"며 "피해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

300만 인천 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하겠다"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